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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44)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경쟁률이 4.92대 1로 집계됐다.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다 응

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스쿨 지원 경쟁률은 수험가의 예측보다 상승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17학년도부터 정량지표가 강화되면서 허수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마감현황을 공개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총 2,000명(결원보충 제

외) 선발예정에 9,845명이 지원했다.

2009학년 10960 10110 9693 88.44 95.88 13689 6.84

2010학년 8428 8219 7411 97.93 90.17 8953 4.48

2011학년 8518 8362 7625 89.52 91.19 9637 4.82

2012학년 8795 8614 7964 90.35 92.25 9956 4.98

2013학년 7628 7628 6980 91.5 91.5 8518 4.26

2014학년 9126 8965 8385 91.88 93.53 11186 5.59

2015학년 8788 8390 8112 92.31 96.69 10493 5.25

2016학년 8246 7885 7579 91.91 96.12 9404 4.7

2017학년 8838 8711 8105 91.71 93.04 9684 4.84

2018학년 10206 10058 9400 92.1 93.46 10378 5.19

2019학년 10502 10358 9753 92.87 94.16 9424 4.71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 4.9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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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 11161 10975 10291 92.2 93.77 984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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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에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인 10,291명이 응시하면서 로

스쿨 지원 경쟁률 또한 첫해 2009학년도(리트 응시자 9,693명 / 6.84대 1)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으로 전망됐지만 2009학년 이래 12번의 입시 중 5번째에 그치는 결과를 보인 셈이다.

역대 리트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20학년 10,291명 △2019학년 9,753명 △2009학년 9,693

명 △2018학년 9,400명 △2014학년 8,385명 △2015학년 8,112명 △2017학년 8,105명 △

2012학년 7,946명 △2011학년 7,625명 △2016학년 7,579명 △2010학년 7,411명 △2013학년 

6,980명 순이었다.

반면 로스쿨 지원자는 ▲2009학년 13,689명(6.84대 1, 이하 경쟁률) ▲2014학년 11,186명

(5.59) ▲2015학년 10,493명(5.25) ▲2018학년 10,378명(5.19) ▲2012학년 9,956명(4.98) ▲

2017학년 9,684명(4.84) ▲2011학년 9,637명(4.82) ▲2019학년 9,424명(4.71) ▲2016학년 

9,404명(4.70) ▲2010학년 8,953명(4.48) ▲2013학년 8,518명(4.26) 순이었고 이번 ▲2020학

년은 9,845명(4.92)으로 역대 5번째 높은 경쟁률이다.

이같은 경쟁률의 소폭 상승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2017학년도부터 강화된 

입시규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김 국장은 ‘올해 리트 응시자가 작년(9,753명)보다 538명(5.6%P) 증가한 것에 비하면 경쟁률 

상승이 높아진 편’이라며 “2017학년도부터 입시 투명화를 위해 정량지표가 강화되면서 경험삼아 

지원해 보는 등과 같은 경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로스쿨 입시에서는 리트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 등에서 적정수준 응시자간의 실질적인 실

력 경쟁이 강화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열세인 수험생들이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지표

를 통해 ‘뒤집기’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레 지원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73

김 국장은 ‘리트, 학부, 영어 성적 등 3개 평가요소 모두를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량 상

위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지원을 자제했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다시 말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신뢰성도 확보되면서 합격·불합

격에서 비실력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실력이 있어야만 합격한다는 안식이 굳어졌

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에 그쳐 학업성취력이 높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입학시험, 교육과정에서의 유급과 졸업시험, 변호사시험이라는 각 단계에서 실력을 

철저히 검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실력 

중심의 현 로스쿨 제도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군,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나’군 

면접이 진행되며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최초 합격자가 개별 로스쿨 단위로 발표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이 이뤄지며 6일부터 8일까지 1차 추가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럼에도 결원 발생 시 2월 28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충원 전형이 계속된다.

면접, 추가 합격자 발표 등 세부적인 일정은 각 로스쿨마다 상이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수시로 

해당 로스쿨에 대한 전형일정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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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률저널)


